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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간 유통업체 연간 매출 증가율 

 
표1. 유통업체 형태별 매출 증가율 추이. 오프라인 중에서는 편의점 

매출만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그림2. 하향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소매매출 및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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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 편의점 매출만 늘었다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 23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지난해보다 둔화  

- 23년 국내 유통업체 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3% 증가했지만 22년 9.2%에 비해 크게 둔화됨. 세부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간 매출액 증가율도 23년 각각 3.7%와 9.0%로 22년 오프라인 8.9%와 온라인 9.5%에 비해 둔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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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 둔화세가 눈에 띔. 18년과 19년 각각 -1.8%와 -3.6%에 비해서는 23년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임. 더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3.6%였음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수준으로 해석됨 

- 오프라인 매출 중에 또 다른 특징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편의점 매출만이 증가했다는 것임. <표1>에서 

보듯 23년 대형마트 매출증가율은 전년대비 0.5%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함. 22년 대형마트 매출액이 -7.6%의 감소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임. 백화점 매출 역시 전년대비 2.2% 증가에 그침. 22년 백화점 매출이 15.8% 

증가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지만 매출 증가율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임 

- 반면, 편의점 매출은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함. 22년 10.8% 증가했던 편의점 매출은 23년에도 8.1% 증가하면서 전체 오프라인 

매출액 증가를 견인함 

- 한편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22년 9.5%에 이어 23년에도 9.0% 증가함. 23년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5%로 22년에 비해 1.3%p 증가하면서 50%를 상회함 

 

■ 소비 둔화와 소비구조 변화에 주목  

- 지난해 12월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만 보면 전년동월 7.5%로 11월 8.7%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소비사이클의 개선 시그널로 해석하기 어려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 증가율을 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역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앞서 유통업체 형태별 매출 증가율에서 보듯 오프라인 중 편의점 매출만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은 소비 경기가 

미약함을 뒷받침함.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절약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 최근 소비심리가 그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고용시장 둔화 조짐 그리고 여타 증시에 

비해 반등세가 미약한 국내 증시 흐름 등은 소비경기 반등을 제약할 여지가 있음. 수출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경기의 부진은 국내 경기 회복흐름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